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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교도소에
수감된 여성,

성추행 시달려

멕시코에서 여성이 2개월 동안 남자교도

소에 수감돼 성추행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

어졌다.

사건은 2018년 8~9월 멕시코 사카테카

스주 칼데라에 있는 교도소에서 벌어졌다.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을 선고받은 여성 브

렌다는 남자교도소에 수감됐다. 남자교도

소에 여자가 들어오면 바로 경위를 확인했

어야 했지만 교도소 측은 그냥 입소시켰다. 

사법부가 수감을 명령하면서 문서에 칼데

라에 있는 남자교도소를 수감시설로 지정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남자교도소에 들어간 브렌다는 곧바로 

가족을 통해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하지만 인권위원회가 늑장을 부리면서 이

감에는 꼬박 2개월이 걸렸다.

브렌다는 남자들의 성노리갯감이 됐다. 

교도관까지 가세한 성폭행도 있었다. 성폭

행 용의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교도관은 

현재 도주한 상태이다.

사건은 인권위원회가 뒤늦게 지난해 12

월“여자를 남자교도소에 수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내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은 브렌다를 성추행한 남자재소자와 

교도관을 모두 밝혀냈다며 빠른 시일 내 수

사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호흡으로 도마뱀 살려낸 남성

여교사-남학생 커플사진에 담긴 사연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열린 커

플사진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한 

남학생의 사연이 감동을 전하고 

있다.

멕시코 오브레곤에 있는 5번 중

학교 학생회는 밸런타인데이를 앞

두고 온라인 커플사진 경연대회를 

열었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학

생은 커플사진을 찍어 학생회가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리기만 하면 됐다. 학생회는 페이스북 페이

지에 오른 사진 중 네티즌 반응이 가장 뜨거운 사진을 

최고작으로 선정해 그 주인공에겐 영화관람권을 주기

로 했다. 

이 학교에 다니는 루이스 리카르도도 커플사진 경연대

회에 참가하고 싶어 같은 반 여학생들에게 함께 사진을 

찍자고 했지만 번번이 거절을 당했다. 언어장애를 갖고 

있어 평소 말이 어눌했던 리카르도에게 관심을 보인 여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호주의 한 남성이 맥주잔에 

빠진 도마뱀을 인공호흡으로 

살려냈다. 

11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코린디 해변의 한 술집에서 맥

주를 마시던 이 남성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밖으로 나갔

다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의 맥

주잔 속에는 작은 도마뱀 한 마리가 빠져 있는 것을 발

견했다. 

이 남성은 죽기 직전의 도마뱀을 잔에서 꺼내 심폐소

생술을 시작했다. 손가락만 한 작은 도마뱀의 가슴을 손

가락으로 빠르게 압박하기도 하고 도마뱀의 입에 자신

의 입을 대고 인공호흡도 실시했다. 

얼마 후, 정신을 잃었던 도마뱀이 꿈틀거렸다. 상황을 

지켜보던 구경꾼들은 살아난 도마뱀을 보고 환호성을 

내질렀다. 도마뱀을 살려낸 남성도“내가 도마뱀의 목

숨을 구했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기사회생한 

리카르도가 좌절하고 있을 때 이 

학교의 여교사 미셸이 그를 찾아왔

다. 우연히 학생들의 대화를 듣고 리

카르도의 사정을 알게 된 미셸은 리

카르도에게“아직 커플사진 찍지 않

았지? 나랑 찍을래?”라며 손을 내밀

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교사 덕분

에 소원했던 커플사진을 찍을 수 있

게 됐지만 리카르도는 왠지 수줍었

던 것 같다. 사진 속 미셸은 환하게 웃고 있지만 리카르

도는 약간 겸연쩍어 하는 얼굴이다. 그럼에도 이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저마다‘좋아요’를 눌러주고 댓글을 달

아주면서 압도적 최고작으로 선정됐다. 

1등으로 선정되면서 영화관람권 2장을 받은 리카르도

는 엄마와 영화관데이트를 할 생각이다. 리카르도는“가

정 형편이 어려워 평소 극장에 가질 못한다.”면서“엄마

와 함께 영화를 보면서 밸런타인데이 데이트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도마뱀은 감사라도 전하는 듯 남

성이 술집을 떠날 때까지 이 남성

의 몸을 기어 다녔다고 한다.

호주에서는 지난 5일에도 물에 

빠진 도마뱀을 심폐소생술로 살

려낸 구급대원이 화제에 오른 바 

있다.

당시 뉴사우스웨일스주 핌블 고

든소방서의 한 구급대원은 수영장에 빠진 도마뱀이 죽

은 것 같다는 이웃집의 연락을 받았다. 이미 도마뱀의 

호흡은 멈춘 상태였지만 그대로 돌아설 수 없었던 대원

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도마뱀은 10분이 지난 뒤 의

식을 회복했다.

반려동물이 의식을 잃었거나 호흡과 맥박이 불안정할 

때는 1초당 2회씩 심장 압박을 하고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만약 맥박은 있지만 호흡은 없는 경우라면 인공

호흡을 실시한다. 다만 몸집이 작은 동물의 입에 너무 

세게 바람을 불어넣으면 폐포가 터질 수 있으니 주의

해야 한다.

세상에 이런 일이


